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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들어  있나

◆ 이름에 반도체·AI·데이터가 든 자리 493줄 · 5,663명 · 37개 대학

◆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 이름만 바꾼 곳 · 안에서 나뉜 곳 · 새로 만든 곳

◆ 가르는 법 넷 — 편제표 · 언제 생겼나 · 교원 수 · 기업 협약

◆ 「유망하다」는 말보다 편제표 한 시간이 정확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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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학과 — 이름만 새 곳과 진짜 새 곳
무엇을 보고 가르나

I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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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  숫자부터

이름에 든 낱말로는 493줄입니다

「반도체·AI 학과가 유망하다던데요.」

학부모 조사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겠다고 답한 항목이 첨단학과 모집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첨단」이라는

이름을 단 학과가 다 같은 곳은 아닙니다. 이름만 바꾼 곳과 실제로 새로 만든 곳이 섞여 있습니다.

2027학년도 수시 요강에서 학과 이름에 반도체·인공지능·AI·데이터·첨단·배터리·바이오 같은 낱말이 든

자리를 세었습니다.

무엇 얼마나

이름에 그 낱말이 든 줄 493줄

모집 인원 5,663명

그런 학과를 둔 대학 37곳

경쟁률 중앙값 9.6:1

수능최저를 거는 비율 45%

37개 대학, 5,663명입니다.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첨단학과가 이만큼 늘었다」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센 것은 이름에 낱말이 든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 것과 새로 만든 것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요강에는 그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은 가르는 법을 다룹니다. 숫자보다 그게 필요한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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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6,482줄에서 학과 이름의 낱말로 저희가 집계. 이름으로 센 것이라 실제 성격은 학과마다 다릅니다.

0 2  ·  무엇이  다른가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어떤 곳 무엇이 달라졌나 어떻게 알아보나

이름만 바꾼

곳

기존 학과의 이름을 고쳤습니다 교육과정이 예전과 거의 같습니다

안에서 나뉜

곳

기존 학부 안에 전공을 새로 뒀습니다 교수와 시설을 나눠 씁니다

새로 만든 곳 정원과 교원이 늘었습니다 새 교수·새 시설·기업 협약

셋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름만 바꾼 곳도 원래 교육과정이 좋으면 좋은 학과입니다. 다만 「새로 생겼으니 뭔가

다르겠지」로 기대하면 어긋납니다.

왜 이름을 바꾸나

지원자가 모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대학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 학생이 그 이름을 보고 오니 학교가 그렇게

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사업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첨단 분야로 정원을 늘려 주거나 예산을 붙여 주는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 이름과 편제를 고칩니다. 이 경우는 실제로 돈과 교원이 들어온 것이라 결이 다릅니다.

지원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이름이 아니라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음 면에서 보는

법을 드리겠습니다.

갈래 나눔은 저희가 요강과 대학 공시를 살펴 정리한 것입니다. 공식 분류가 아니며, 한 학과가 둘에 걸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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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  ·  가르는  법

네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Q. 하나 — 교육과정 편제표

가장 정확합니다. 대학 홈페이지의 학과 페이지에 대개 있습니다. 「교육과정」·「커리큘럼」으로 찾으시면 나옵니다.

보실 것은 전공 과목의 이름입니다. 반도체학과인데 과목이 전자공학과와 거의 같다면 이름을 바꾼 쪽에 가깝습니다. 공정·

소자·설계처럼 그 분야의 과목이 여럿 있으면 실제로 짜인 것입니다.

한 시간이면 읽으십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그 표대로 배웁니다.

Q. 둘 — 언제 생겼나

요강에 「신설」이라고 적혀 있거나, 학과 홈페이지에 연혁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뽑는 학과는 참고할 입결이 없습니다. 선배도 없고 교육과정도 아직 다 안 돌았습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오래된 학과가 이름만 바꾼 경우는 입결과 진로 자료가 쌓여 있습니다. 알아보기 쉬운 쪽입니다.

Q. 셋 — 교원이 몇 명인가

대학알리미에 전임교원 수가 공시됩니다. 학과 홈페이지의 교수 소개를 세어 보셔도 됩니다.

정원은 큰데 전임교원이 적으면 다른 과 교수가 와서 가르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그 분야를

전공한 교수에게 배우는가」는 달라집니다.

교수의 전공 분야도 보십시오. 반도체학과인데 교수 전공이 대부분 다른 분야면 그것이 답입니다.

Q. 넷 — 기업과 무엇이 걸려 있나

협약·계약이 있는지를 봅니다. 있으면 학과 홈페이지에 크게 적혀 있습니다.

다만 「협약」과 「채용 보장」은 다릅니다. 장학금만 주는 협약도 있고, 인턴만 주는 협약도 있습니다. 무엇을 주는

협약인지를 확인하십시오 — 다음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넷 다 대학이 공개한 자료로 확인됩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출처: 대학알리미 공시 및 각 대학 학과 안내. 확인 방법은 저희 판단이며, 학과마다 공개 범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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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  ·  그래서  무엇을

고르는 차례와 점검표

차례 무엇을 왜

1 교육과정을 읽습니다 4년 동안 배울 것입니다

2 언제 생겼는지 봅니다 참고할 자료가 있는지 갈립니다

3 교원을 세어 봅니다 누가 가르치는가

4 그다음에 합격선을 봅니다 여기서부터가 성적 이야기입니다

4번을 마지막에 둔 까닭이 있습니다. 첨단학과는 새로 생긴 곳이 많아 입결이 없거나 한 해뿐입니다. 앞서 보셨듯 한 해

숫자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니 합격선보다 교육과정이 더 믿을 만한 자료인 자리입니다.

수능최저를 함께 보십시오

첨단학과의 45%가 수능최저를 겁니다. 전체 수시 평균(46%)과 비슷합니다. 「새 학과라 문이 헐겁겠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첨단학과를 볼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교육과정 편제표 를 직접 읽어 보았는가

전공 과목이 그 분야의 것 인가 — 기존 학과와 거의 같지 않은가

언제 생긴 학과인가

참고할 입결이 몇 해치 있는가

전임교원 이 몇 명인가 · 전공이 그 분야인가

기업 협약이 있다면 무엇을 주는 협약인가

수능최저 가 걸려 있는가

이 학과를 이름이 아니라 교육과정으로 고르고 있는가

마지막 항목이 이 자료의 전부입니다. 이름은 바뀔 수 있고, 교육과정은 4년을 정합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학과가 유망하다」는 말을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4년 뒤 취업 시장이 어떨지 저희는

모르고, 안다고 하는 쪽은 지어내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 그 학과에서 4년 동안 무엇을 배우는가. 그건 편제표에 적혀 있고 한

시간이면 읽으십니다. 유망하다는 말보다 그 한 시간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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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  자주  묻는  것

첨단학과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신설 학과는 피하는 게 좋은가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습니다.

잃는 것 — 참고할 입결이 없습니다. 선배가 없어 진로 정보도 없습니다. 교육과정이 돌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얻는 것 — 새 학과는 학교가 힘을 싣는 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과 장학금이 붙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원자도 정보가

없어 몰리지 않는 해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을 하나 드리면 — 왜 만들었는지가 보이는가입니다. 정부 사업이나 기업 협약처럼 까닭이 뚜렷하면 뒷받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까닭이 안 보이면 이름만 바꾼 쪽일 수 있습니다.

Q. 반도체학과를 나오면 반도체 회사에 가나요?

학과가 진로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전자공학과를 나와 반도체 회사에 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 정원이 크기 때문입니다.

학과 이름이 좁으면 얻는 것과 잃는 것이 같이 옵니다. 그 분야를 깊게 배우는 대신 다른 길로 돌릴 때 「이 학과는 그것만

배웠나」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넓은 학과(전자·컴퓨터)와 좁은 학과(반도체·AI)는 성격이 다른 선택입니다.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18살에 진로를 좁게 정하는 것이 늘 이득은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넓게 배우고 나중에 좁히는 길도 있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첨단학과는 이름이 아니라 편제표로 고르는 것입니다. 4년 동안 무엇을 배우는지가 유망하다는 말보다 확실합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집계는 학과 이름의 낱말로 센 것이라 실제 성격은 학과마다

다릅니다. 개별 대학·학과의 합격선은 싣지 않으며, 취업 전망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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